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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2020의 1년 시행 결과, VLSFO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청 증가해

 IMO는 2020년부터 국제해운 선박들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면서 대기 오염물질 감축 

효과와 안정적인 운항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함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선박 배출 황산화물의 약 70%가 

감축되었으며, 청정 항만과 청정 해안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림

- 소위 ‘IMO 2020’으로 알려진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는 초저유황 연료유(VLSFO: Very Low 

Sulfur Fuel Oil), 해양가스유(MGO: Marine Gas Oil) 등과 같은 저유황 기름을 사용하여 충족가능함

- 더불어 배기가스 정화시스템(Scrubber)을 설치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 연료(Bio Fuel)와 같은 

저황 또는 제로 황을 사용하는 주기관(Engine)을 사용할 수도 있음

- 해당 규제로 인해 정유사는 새로운 혼합 연료유를 생산하였으며, 전 세계 대부분의 선박은 중유(HFO: 

Heavy Fuel Oil)에서 VLSFO 사용으로 전환함

IMO는 현재까지 IMO 2020 시행으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한 선박은 전체 국제해운 선박 비중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VLSFO 사용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음을 언급함

- 저유황 연료유를 이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선박의 안전을 우려하는 선주는 적합유 수급불가능

보고서(FONAR: Fuel Oil Non Availability Report)를 발급받아 일시적으로 HFO를 사용할 수 있음

- IMO 해양환경부(Marine Environment Division)의 대기오염 및 에너지효율을 담당하는 로엘 호언더스

(Roel Hoenders)는 2020년 황 함유량 0.5% m/m 연료유를 사용하지 않은 선박 55건만 IMO 국제통

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보고됨을 알림

- 지난 해 60,000척 이상의 선박이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필수 식품과 의약품 등을 전 세계로 운반한 것

을 감안할 때, 규제에 적합한 연료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은 현저히 낮음

- IMO는 새로운 규제 시행 전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VLSFO 공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순조로운 전환이 가능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음 

 일부 IMO 회원국들과 환경단체는 해운업계의가 IMO 2020 규제 준수를 위해 

VLSFO의 사용하는 경우 블랙카본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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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핀란드는 2020년 제7차 해양오염방지대응 전문위원회(PPR)에서 IMO 2020 규제에 따라 황산

화물의 감축이 예상되지만, 블랙카본(Black Carbon)의 배출량은 HFO에 비해 증가함을 언급함

- 독일과 핀란드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0.5% m/m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된 새로운 하이브

리드 연료는 HFO에 비해 방향족 화합물(aromatic compound) 비중이 70%에서 95%로 증가함

- 결과적으로 VLSFO의 블랙카본 배출량이 HFO 대비 85%, 선박용 증류 연료(Distillate Marine Fuel) 대

비 145%까지 증가함

환경단체는 새로운 혼합연료인 VLSFO가 해양환경과 인체 건강에 대한 IMO 2020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비정부기구 청정북극동맹(Clean Arctic Alliance)은 소위 ‘프랑켄슈타인 연료’와 같은 슈퍼 오염물질이 어

떻게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함

- IMO가 지난 10년 동안 국제해운에 따른 블랙카본 배출 감축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VLSFO의 블랙카본 배출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해당 연료유가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정부가 해운업계가 스

스로 위험성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VLSFO의 연료 특징에 따라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종

합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VLSFO는 기름이 생산되는 지역, 선박 주기관 제작업체의 특징과 기존의 마모상태, 주기관내 다른 화학

물질과의 조합 등에 따라 선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VLSFO는 하나의 연료가 아니라 다양한 혼합물이므로 휘발성과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날씨 등에 따른 예

상치 못한 주기관의 정지 또는 제어능력 상실, 기관실의 화재 및 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주기관의 피스톤, 피스톤링과 같은 주요 부품이 갈라지거나 떨어져나갈 수 있으며, 이는 주기관을 비롯하

여 선박의 운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환경과 노동 관련 단체들은 실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VLSFO의 부정적 영향이 발견됨에 따라 VLSFO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을 요청함

- 싱가포르 글로벌 연료 검사업체인 Veritas Petroleum Services(VPS)의 스티브 비(Steve Bee) 감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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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SFO의 인화점 문제로 2020년 벙커유 연료의 경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인터뷰함

-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Chevron Marine Products가 선주사와 협력하여 17척의 선박에 대해 실험을 

통해 VLSFO가 주기관 부품에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작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듦을 설명함

-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유럽환경청, 청정북극동맹, 미국 해양보전센터(Ocean Conservancy) 등과 같은 

주요 환경 및 노동 단체들은 VLSFO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 정유업계와 IMO로 

인해 무시되고 있음을 주장함

- 해운업계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노력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VLSFO를 해운에 적용한 것을 

지적하면서, 선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당 연료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긴급히 요구함

<그림 1> VLSFO에 따른 주기관 문제와 선박 사고 야기 가능성

자료 : https://www.forbes.com/sites/nishandegnarain/2020/12/21/shipping-gate-why-toxic-vlsfo-fuel-is-such-a-danger-for-gl

obal-shipping/?sh=208e00c678fd (2021.02.15. 검색)

 우리나라도 국내 선사의 VLSFO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국내 선사들은 주로 Scrubber 장착과 VLSFO를 적용하여 IMO 2020 규제에 대응하고 있음

- HMM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 중 Scrubber 장착률 1위이며, SM상선, KMTC, 장금상선은 VLSFO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일부 선박에 Scrubber를 설치함

- Scrubber를 주로 설치한 선사들은 VLSFO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지만, 보유 

척수가 적거나 중소형 선박이 많은 선사는 VLSFO를 사용하는 것이 대응하는데 용이함

- 정부와 해운업계는 IMO 규제에 대해 선사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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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해 가장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음

탈탄소화에 대한 국내외적 동향은 향후로도 VLSFO를 포함하여 대체연료의 사용과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선박용 연료에 대한 엄격한 연료품질검사가 필요함

- IMO가 언급한 FONAR는 프리패스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55건의 보고 건수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음

- 현재 VLSFO가 선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는 온전히 선주와 선원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점에서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VLSFO뿐만 아니라 향후 선박용 연료에 대해 선박의 운항, 선원의 인체 건강, 해양환경 측면에서 지속적

인 연구와 정기적 테스트를 통해 품질을 확보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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